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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結  言

1. 序  言

同源字란 직⋅간접적으로 語源이 같거나 유사한 문자로, 이들 사이에

는 독음상 필수적으로 상동하거나 상근한 관계를 가지며, 자의상에도 

필히 어떤 연관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王力은 “무릇 音과 義가 모두 

비슷하거나 音이 비슷하고 義가 같은 것, 혹은 義가 비슷하고 音이 같

은 문자를 동원자라 한다. 이 문자들은 모두 동일한 내원을 가진다.”1)

*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일중대학 중국어학부 교수
1) “凡音義皆近, 音近義同, 或義近音同的字, 叫作同源字。這些字都有著同一來

源。” 王力 著, ≪同源字字典≫(商武引書館, 1987),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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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의하였다. 詹鄞鑫은 “일반적으로 同源詞를 기록하는데 쓰이는 문

자를 ‘同源字’라 칭한다. ‘同源字’에서 ‘源’이란 字形의 각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詞의 각도에서 말하는 것이다.”2)라 하여 동원자의 여부는 

자형 내원의 유사성 보다는 자의와 자음의 유사성에 중점이 있는 것이

라 하였다. 그는 또 “동원자 간에는 音과 音의 연계, 義와 義의 연계, 

音과 義의 연계로 이는 동일한 현상에 있어 세 가지의 관찰 각도이다

.”3)라 하여 音․義의 관계를 보다 강조하였다. 

언급한 사실을 바탕으로 보면, 동원자란 비교적 포괄적인 어떤 한 범

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그 개념의 범주에 속하면서, 동시에 독음이 같거

나 근사한 문자들을 하나의 관계로 묶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同源에서

의 ‘同’은 완벽히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사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

다. 이에 대한 연구는 따로 떨어져 하나하나 별개의 것으로 보이는 여

러 문자들을 의미와 독음(諧聲字 포함)의 관계로 동원별로 묶어 그들 

간의 어원과 연계성을 밝혀 주는 작업인 것이다. 이는 독립적으로 보이

는 많은 한자를 동원의 틀로 묶어 줌으로 효율적으로 이해시키고, 교수

ㆍ학습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다’, ‘담다’, ‘머금다’, ‘채우다’는 등의 의미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문자인 ‘含’자를 중심으로, 字義와 字音上 同源의 관계가 

있는 문자를 고문자와 諧聲字, ≪설문해자≫, 그리고 字書와  韻書, 여

러 經典에서의 용례를 참고로 그 의미와 이체자, 성부의 체환관계를 찾

아 다음과 같이 동원관계를 증명해보고자 한다. 

Ⅱ. 含과 同源字  

含자와 같거나 유사한 音義 관계를 갖고 있는 문자를 찾아보면 다음

과 같다.

2) “凡用于記錄同源詞的文字, 則稱爲“同源字”, “同源字”的“源”不是從字形角度而
從詞的角度來說的。” 詹鄞鑫 著, ≪漢字說略≫, p.260.

3) “同源字間音與音的聯系, 義與義的聯系, 音與義的聯系, 這是同一種現象的三個
觀察角度。” 같은 책 p.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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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從含聲

≪설문해자≫ 口部에 “含, 嗛也. 從口,今聲”이라 풀이하였다. 이는 입 

안에 어떤 물체를 담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흔히 ‘물다’, ‘담다’, ‘머금다’

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의미는 좀 더 확대되어 포괄적으로 어떤 공간

에 무언가를 ‘담다’, ‘가두다’, ‘넣다’는 등의 의미로 나타내어진다. 從含

聲의 문자 중 含과 동원관계를 갖는 문자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琀

 ≪설문≫ 玉部에 “送死口中玉也. 從玉含, 含亦聲”

임종 시에 입에 물려주는 옥을 琀이라 한다 하였다. ≪설문≫에도 

“含亦聲”이라 하였듯이 琀은 含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含의 동원자임을 

알 수가 있다. 

莟

≪廣韻ㆍ勘韻≫에 “莟, 苗含心欲秀也”

이는 ‘꽃봉오리가 꽃을 머금고 터지려고 한다’는 뜻으로 아직 터지지 

않은 꽃봉오리를 뜻한다. 성부 含은 ‘머금다’는 뜻으로 쓰였다. 

筨

≪廣韻ㆍ覃韻≫에 “䈄, 實中竹名. 筨, 上同”

䈄과 筨은 이체자로 일반적으로 속이 빈 대나무와 달리 속이 채워진 

대나무를 뜻한다. 속이 채워진 대나무란 속에 담고 있다는 뜻이므로 성

부 含 역시 ‘담다’는 뜻을 갖고 있다. 

浛

≪廣韻ㆍ勘韻≫에 “浛, 水和物”

≪玉篇ㆍ水部≫에 “水和泥也”

浛은 흙이나 물체가 물을 머금고 있는 것으로 흔히 진흙이나 물에 잠

기다는 뜻으로 쓰인다. 성부 含 역시 ‘머금다’는 뜻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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鋡

≪方言六≫에 “鋡, 受也. 齊楚曰鋡, 猶秦晉言容盛也”

鋡은 물건을 담는다는 뜻으로 원래는 쇠로 만든 물건을 담는 용기일 

것이다. 이에 동사 화되어 ‘담다’는 뜻을 갖게 되었다. 성부 含 역시 ‘담

다’는 뜻을 갖고 있다. 

唅

≪廣韻ㆍ勘韻≫에 “唅, 哺唅”

唅을 ‘먹다’라 풀이하였으나, 唅은 含의 후기자로 역시 ‘머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含을 비롯해 含을 성부로 갖는 여러 문자는 기본적으로 

‘담다’, ‘머금다’, ‘채우다’는 범주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

므로 含의 後起字인 唅을 포함해 琀, 莟, 筨, 浛, 鋡은 모두 含자를 어

원으로 갖는 동원자라 할 수 있다.   

  

   2. 從甘聲 

≪설문≫ 甘部에 “甘, 美也. 從口含一, 一, 道也”라 하여 입안에 맛있

는 음식을 담고 있는 모습에서 맛있다는 의미의 美라고 풀이하였다. 실

제로 羊部에 “美, 甘也”라 하였다. 따라서 甘字도 含字와 같이 입안에 

‘넣다’, ‘담다’, ‘채우다’는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含字는 胡男切로 古聲

은 匣紐4)이고, 古韻은 7부5)의 문자이며, 甘은 古三切로 見紐이며 역시 

古韻 7부의 문자이다. 匣紐와 見紐는 각각 喉音과 牙音으로 성모는 다

소 차이가 나지만 古韻은 7부로 첩운관계이다. 따라서 두 문자는 의미

도 유사하고 음도 유사하므로 동원관계로 볼 수 있다. 從甘聲의 문자 

중 含과 동원관계를 갖는 문자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箝         

4) 古聲은 黃季剛의 古聲 19紐와 ≪廣韻≫ 41聲類表를 참고 하였다.

5) 古韻은 段玉裁의 古韻 17부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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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竹部에 “箝, 籋也. 從竹, 拑聲” 

이는 입에 채우는 재갈을 뜻한다. 이는 말의 입에 물리는 도구이다. 

段玉裁의 注에 “拑, 脅持也. 以竹脅持曰箝, 以鐵有所劫束曰鉗”라 하였다. 

이에 의하면 대나무로 만든 것은 箝이라 하고 쇠로 만든 것은 鉗이라 

한다 하였다. 즉, 拑, 箝, 鉗 세 문자는 모두 강제로 입에 물리는 재갈

을 뜻하며, 그 중 拑은 그 행위를 箝과 鉗은 만든 재료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다, 따라서 성부 甘은 ‘물다’, ‘담다’는 의미를 뜻한다. 

      

拑

≪설문≫ 手部에 “拑, 脅持也. 從手, 甘聲” 

‘끼우다’, ‘채우다’는 의미로 재갈을 입에 물려 채우는 행위를 나타낸

다. 

鉗

≪설문≫ 金部에 “鉗, 以鐵有所劫束也. 從金, 甘聲”  

쇠로 만든 입에 물리는 재갈을 뜻한다. 

紺

≪설문≫ 糸部에 “紺, 帛深靑而揚赤色也. 從糸, 甘聲”

이는 비단이 짙은 청색이면서 적색을 띠는 것을 말한다는 뜻이다. ≪

釋名⋅釋采⋅帛≫에 “紺, 含也. 靑而含赤色也”라 하여 紺을 含의 의미로 

풀이하였다. 이로 보면 紺 역시 含과 동원관계임을 알 수 있다.

坩

≪廣韻⋅覃韻≫에 “坩, 坩甒”

≪集韻⋅覃韻≫에 “坩, 土器也”

이에 의하면 坩은 흙으로 빚어 만든 도가니를 뜻한다고 한다. 도가니

는 토기의 일종으로 쇳물을 녹여 담는 그릇을 말하므로 坩 역시 含과 

동원관계라 할 수 있다. 

 

 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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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韻ㆍ勘韻≫에 “詌, 口閉也”

口閉란 입을 다물다는 뜻이다. 형부가 從言인 것으로 보아 입안에 할 

말을 담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성부 甘 역시 ‘담다’는 뜻으

로 동원관계이다. 

咁

≪集韻ㆍ咸韻≫에 “咁, 嗛, 說文, 口有所銜也. 或作咁.”

≪集韻≫에 咁을 嗛의 이체자로 보았다. (아래 從兼聲 설명 참조) 

甘은 含과 첩운으로 音義가 유사하며, 위에 든 從甘聲 문자는 含과 

같이 ‘물리다’, ‘머금다’, ‘담다’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므

로 箝, 拑, 鉗, 紺, 坩, 詌, 咁은 모두 含과 동원관계의 문자들이라 할 

수 있다.   

  3. 從函(圅)聲

 

≪설문≫ 㔾(함)部에 “函, 舌也”라 하여 ‘혀’의 뜻으로 풀이하였으나, 

갑골문에 보이는 函은 , 의 형태로 상자 안에 화살이 담겨있는 

모습이다. 이에서 函은 ‘담다’, ‘넣다’, ‘상자’ 등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이

다. ≪詩經ㆍ周頌ㆍ載芟≫에 “實函斯活”의 <箋>에 “函, 含也”라 하였고, 

≪國語ㆍ楚語上≫ “若合而函吾中”에도 “函, 入也”라 한 것은 바로 函의 

원의를 풀이한 것이다. 函은 이체자로 圅이라고도 쓴다. 函은 胡男切로 

含자와 동음이며 뜻도 유사하므로 서로 동원관계라 볼 수 있다. 從函聲

의 형성자 중 含의 의미를 갖는 문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또한 위의 䈄자와 筨자의 예에서 보듯이, 성부 函과 含이 서로 통용

되고 있는데, 이는 含과 函이 동원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涵

≪설문≫ 水部에 “涵, 水澤多也. 從水, 函聲. 詩曰僭始旣涵”

 단옥재의 주에 “所受潤澤多也”라 하여 “물을 많이 머금어 윤택하다”

라 풀이하였다. ≪詩經ㆍ小雅ㆍ巧言≫의 <傳>에 “涵, 容也”라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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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담다’, ‘머금다’는 의미이다. 涵의 성부 函 역시 含의 의미를 갖고 

있다. ≪方言十≫의 <箋疎>에도 “浛 與涵同”이라 하였다.   

菡

≪廣韻ㆍ感韻≫에 “菡, 菡萏”  

≪詩經ㆍ鄭風ㆍ山有扶蘇≫에 “其華菡萏”의 釋文에 “菡萏, 荷華也. 未

開曰菡萏, 已發曰芙蓉”이라 하였다. 이로 보면 菡萏은 이음절어로 꽃을 

머금고 있는 꽃봉오리를 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莟자가 꽃봉오

리를 뜻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로 含과 동원관계의 문자이다.

函은 含과 동음으로 의미가 유사하며, 위에 든 從函聲 문자는 含과 

같이 ‘머금다’, ‘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涵, 菡은 모두 含과 

동원관계의 문자들이라 할 수 있다.   

  4. 從銜聲 

銜

≪설문≫ 金部에 “銜, 馬勒口中也. 從金行”이라 하였다. 이는 말의 입

에 물리는 쇠로 만든 재갈을 뜻하며, 동사로는 ‘물리다’, ‘물다’, ‘품다’는 

등의 뜻을 갖는다. ≪正字通ㆍ金部≫에 “銜, 凡口含物曰銜”이라 하여 입

에 담는 모든 물건을 銜이라 한다고 하였다. 銜은 戶監切로 匣紐 7부로 

含과 동음이다. 銜 역시 含과 뜻이 유사하고 음이 같은 동원관계라 할 

수 있다.

  5. 從臽聲

≪설문≫ 臼部에 “臽, 小阱也. 從人在臼上”이라 하여 臽을 陷穽의 원

래 글자로 보았다. 원래 함정이란 사냥을 위해 땅에 구덩이를 파서 사

냥감을 빠뜨려 가두어 잡는 것이다. 빠뜨려 가두는 행위는 어떤 공간 

안에 넣거나 담고 에워싸는 행위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서 臽 역

시 含과 동원관계라 볼 수 있다. 臽은 戶韽切이며 匣紐, 고운 8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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含과는 쌍성관계이며, 고운은 7부와 8부의 관계로 매우 근사하다. 從臽

聲의 형성자 중 含과 동원관계를 갖는 문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啗

≪설문≫ 口部에 “啗, 食也. 從口, 臽聲. 讀與含同”

啗은 음식을 입에 담고 먹는 행위를 나태는 문자이다. 그래서 ≪설문

≫도 “讀與含同”이라 하여 동원자로 보았다.

䐄   

≪설문≫ 肉部에 “䐄, 食肉不厭也. 從肉, 臽聲. 讀若陷”

䐄을 “고기를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라 해석하였다. 이 역시 

위의 啗과 같이 입에 음식을 가득 담고 먹는 행위를 나타내는 문자이

다. ≪釋名ㆍ釋飮食≫에도 “䐄, 銜也”라 하였다.  

  

窞      

≪설문≫ 穴部에 “窞, 坎中更有坎也. 從穴臽, 臽亦聲.” 

 이는 구덩이 속에 또 작은 구덩이가 들어 있다는 의미로 ‘들어있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을 나타낸다. 그래서 ≪설문≫도 ‘臽亦聲’이라 하였

다.  

惂

≪설문≫ 心部에 “惂, 憂困也. 從心, 臽聲”

근심스럽고 곤경에 빠져 있음을 나타내는 문자로, 역시 마음속에 근

심과 걱정을 담고 있음을 나타낸다.

淊

≪설문≫ 水部에 “淊, 泥水淊淊也. 從水, 臽聲”

흙탕물이 가득 차있다는 뜻이다. 이 역시 ‘담다’, ‘들어있다’는 뜻을 

갖고 있다.   

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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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阜部에 “陷, 高下也. 從阜, 臽聲”

 높은 곳과 낮은 곳이 단절되어 있는 지형이란 말로 낭떠러지나 깊은 

함정을 뜻한다. ≪大徐本 설문≫에서는 “從阜從臽, 臽亦聲”이라 하여 성

부 臽이 표의의 기능이 있다 하였다. 실제로 陷은 臽의 후기 형성자이

다.  

萏

≪廣韻ㆍ感韻≫에 “萏, 菡萏” 

이 문자는 앞의 菡자에서 언급했듯이 꽃을 담고 있는 연의 꽃봉오리

를 뜻하므로 ‘담다’는 뜻을 가진다. 

餡

≪字彙ㆍ食部≫에 “餡, 餠中肉餡也.”(떡 속의 고기소)  

≪正字通ㆍ食部≫에 “餡, 凡米麵食物坎其中實以雜味曰餡.”(쌀이나 밀

가루 음식에서 그 속을 채우는 여러 가지 맛의 소)

餡은 위의 예에서 보듯이 만두나 떡의 속에 넣는 소를 뜻한다. 소는 

안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담다’, ‘넣다’는 뜻이다.     

埳

≪玉篇ㆍ土部≫에 “埳, 同坎” (아래 坎字조 참조)

臽은 含과 聲同韻近이며 의미가 유사하다. 위에 든 從臽聲 문자는 모

두 ‘가두다’, ‘담다’, ‘넣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含의 의미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므로 啗, 䐄, 窞, 惂, 淊, 陷, 萏, 餡, 埳은 모두 含과 동원

관계의 문자들이라 할 수 있다.

  6. 從監聲

≪설문≫ 臥部에 “監, 臨下也.”라 하여 ‘아래를 내려다 보다’라 하였

다. 갑골문에 의하면, 의 형태이고, 金文은 의 형태이다. 그릇에 

물을 담아 놓고 거울처럼 얼굴을 비추어보는 것을 나타내는 문자이다. 

이에서  ‘비추어 보다’라는 뜻을 가지며, 후에 거울의 재료인 金을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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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鑑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설문≫의 “臨下也.”라는 해석은 인신

의이다. 監자는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 얼굴을 비추어보기 때문에 ‘비추

다’는 뜻 이외에 ‘담다’, ‘가두다’, 혹은 ‘넘치다’라는 의미도 갖는다. 지

금도 監은 監禁, 監獄과 같이 ‘가두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從監聲의 

문자 중에 이러한 의미를 갖는 문자는 모두 含과 동원관계를 가질 수 

있다. 監은 古銜切 見紐 8부로 含과는 성과 운이 근사하다. 從監聲의 

형성자 중 含과 동원관계를 갖는 문자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籃

≪설문≫ 竹部에 “籃, 大篝也. 從竹, 監聲”

籃은 대로 만든 큰 바구니를 뜻한다. 바구니는 물건을 담는 것이므로 

이 역시 동사로 ‘담다’는 뜻을 갖는다. 

檻

≪설문≫ 木部에 “檻, 櫳也. 從木, 監聲. 一曰圈”

단옥재의 주에 “許云檻櫳也者謂罪人及虎豹所居.”(허신이 말한 檻은 

櫳이라 한 것은 죄인이나 호표를 가두는 곳을 말한다)라 하였다. 檻車

라는 말은 죄인이나 맹수를 가두거나 수송하는 수레를 뜻한다. 그러므

로 檻은 죄인이나 맹수를 넣고 가두는 일종의 우리이므로 이 역시 ‘담

다’, ‘가두다’는 뜻을 나타낸다. 

嚂

≪玉篇ㆍ口部≫에 “嚂, 貪也”

≪廣韻ㆍ勘韻≫에 “嚂, 食皃”

嚂은 게걸스레 먹는다는 뜻이다. 이 역시 입에 가득 담고 게걸스레 

먹는 모습을 나타내는 문자이므로 ‘담다‘는 뜻을 갖는다. 

濫

≪설문≫ 水部에 “濫, 氾也. 從水, 監聲” 

濫은 ‘범람하다’, ‘흘러넘치다’는 뜻이다. 가득 담으면 흘러넘치게 되

므로 이 역시 ‘담다’는 의미에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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㜮

≪설문≫ 女部에 “㜮, 過差也. 從女, 監聲. 論語曰小人竆斯㜮矣”

㜮은 ‘지나치어 그르치다’는 뜻이다. 고전에 㜮은 濫과 의미가 상통하

여 혼용하였다 한다. 단옥재의 주에도 “今字多作濫爲之……濫行而㜮廢

之”라 하였다. 넘치는 것 역시 과한 것에서 오는 것이므로 ‘담다’는 의

미에서 발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監은 含과 聲近韻近이며 ‘담다’는 의미로 상통한다. 위에 든 從監聲의 

문자는 모두 ‘담다’, ‘가두다’, ‘넘치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含의 의미

와 매우 유사하므로 籃, 檻, 嚂, 濫, 㜮은 모두 含과 동원관계의 문자들

이라 할 수 있다.

  7. 從猒(厭)聲

≪설문≫ 甘部에 “猒, 飽也, 足也. 從甘肰”

猒은 從甘肰(연)의 회의문자로 ‘개고기를 맛있게 먹다’는 뜻이다. 그

래서 ≪설문≫은 ‘배부르다’, ‘만족하다’는 뜻으로 풀이하였다. 이 의미

는 후에  ‘싫증나다’로 인신되어 厭자로 대체되어 쓰이고 있다. 배가 부

르다는 것은 뱃속에 음식을 가득 담는다는 의미이므로, 역시 ‘담다’는 

뜻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猒은 於鹽切로 影紐 7부의 문자이다. 影紐

와 匣紐는 같이 喉音이므로 성모가 상근하며, 고운은 같이 7부로 같아 

두 문자는 聲近韻同의 관계이므로 통용이 가능하다. 從猒聲의 형성자 

중 含의 의미를 갖는 문자에는 饜字가 있다.     

饜,

≪玉篇ㆍ食部≫에 “饜, 飽也”    

≪玉篇≫에서는 饜자 역시 ‘배부르다’라 풀이하였다. 사실 猒(厭)이 

‘싫증나다’라는 인신의로 주로 쓰이게 되자 ‘배부르다’는 의미와 구별하

기 위해 ‘從食, 厭聲’의 형성자를 만들어 배부를 饜자를 만든 것이다. 

饜은 厭의 후기 형성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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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타 

위의 예는 성부 자체가 含과 독음과 의미상 연관성을 갖고 있는 동원

자의 예이다. 그러나 아래에 설명할 것은 성부의 의미가 형성자의 자체

의 자의와는 무관하여 표음기능만을 할뿐 표의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해 

원래 含과 동원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가 含과 동원관

계를 갖게 된 것은 성부가 含이나 含의 동원자와 체환되어 동원관계를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자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從兼聲

 從兼聲의 문자 중에 含과 동원인 문자가 있다. ≪설문≫ 秝(력)部에 

“兼, 幷也. 從又持秝. 兼持二禾, 秉持一禾”라 하였다. 이는 손으로 두 줄

기의 벼를 쥐고 입는 모습이므로 “幷”이라 풀이하였다. 兼은 ‘아우르

다’, ‘겸하다’는 뜻으로 含과는 의미상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從

兼聲의 문자 중에는 含과 동원관계가 있는 문자가 있는 것은 음운관계

에 의한 성부의 체환 현상에 의한 것일 것이다. 兼은 古甘切로 見紐 7

부의 문자로 甘과는 동음이며, 含과는 성모가 근사하고 고운은 같이 7

부로 聲近韻同의 첩운관계이므로 통할 수 있다.  

嗛

≪설문≫ 口部에 “嗛, 口有所銜也. 從口, 兼聲”

嗛은 ‘입에 무엇인가를 머금다’는 뜻이다. 含과 音義가 거의 같으므로 

동원관계라 볼 수 있다. ≪설문≫ 口部에 “含, 嗛也. 從口, 今聲”이라 

하여 含과 嗛을 互訓하고 있다.  

2) 從覃聲

 從覃聲의 문자 중에도 含과 동원관계인 문자가 있다. ≪설문≫ 㫗

(후)部에 “覃, 長味也. 從㫗, 鹹省聲”이라 하여 ‘깊은 맛’이라 풀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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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에 인신되어 ‘깊다’, ‘넓다’, ‘퍼지다’는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含과는 의미상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從覃聲의 문자 중

에는 含과 동원관계가 있는 문자가 있는데, 이 역시 성부의 체환 현상

에 의한 것이다. 覃은 徒感切로 定紐 7부의 문자이다. 含과 성모는 다

소 차이가 나지만 고운은 같이 7부로 聲異韻同의 첩운관계의 문자이다. 

그러므로 서로 통할 수 있다.

嘾

≪설문≫ 口部에 “嘾, 含深也. 從口, 覃聲”

嘾은 ‘깊이 머금다’라는 것으로 입안에 어떤 물건을 깊이 가득 담고 

있다는 뜻이다. ≪설문≫도 “含深也”라 하여 동원관계임을 나타내었다. 

음이 含과 첩운관계로 유사하고 뜻도 거의 같다. 

3) 從咸聲 

從咸聲의 문자 중에도 含과 동원관계인 문자가 있다. ≪설문≫ 口部

에 “咸 皆也, 悉也. 從口戌”이라 하였다. 자형의 풀이와 자의가 명확하

지 않으므로 段玉裁는 從戌을 從悉의 가차로 註釋하였다. ≪설문≫의 

‘다’, ‘모두’의 풀이는 含과 의미상 연관성이 없다. 그러나 從咸聲의 문

자 중에는 含과 동원관계가 있는 문자가 보이는데, 이 역시 성부의 체

환 현상에 의한 것이다. 咸은 胡監切로 匣紐 7部로 含과 동음이므로 서

로 통할 수 있다.

椷

≪설문≫ 木部에 “椷, 篋也. 從木, 咸聲”

椷은 나무로 만든 상자를 뜻한다. 상자는 물건을 담는 도구이므로 椷 

자는 ‘담다’, ‘넣다’는 뜻을 갖는다. 朱駿聲도 ≪說文通訓定聲≫에서 “椷

假借爲含”이라 하여 椷과 含을 통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두 문자는 

동원관계라 할 수 있다.

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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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鹵部에 “鹹, 銜也. 北方味也. 從鹵, 咸聲”

許愼은 짠맛을 북방의 맛이라 풀이하였다. 소금을 입에 물고 짠맛을 

느낀다는 것에서 銜이라 풀이를 한듯하다. ≪설문≫에 “鹹, 銜也”라 한 

것은 두 문자가 동원관계임을 말 한 것이다.    

4) 從炎聲

從炎聲의 문자 중에도 含과 동원관계인 문자가 있다. ≪설문≫ 炎部

에 “炎, 火光上也, 從重火”라 하여 불꽃이나 화염을 뜻한다. 이는 含과

는 의미상 연관성이 없다. 그러나 從炎聲의 문자 중에는 含과 동원관계

가 있는 문자가 있는데, 이 역시 성부의 체환 현상에 의한 것이다. 炎은 

于廉切로 匣紐 8부의 문자이다. 含과는 쌍성관계이며 고운이 7부와 8부

로 상근하므로 서로 통할 수 있다.  

啖

≪설문≫ 口部에 “啖, 噍啖也. 從口, 炎聲. 一曰噉”

啖은 ‘먹다’, ‘씹다’는 의미로 이 역시 입에 담고 하는 행위이므로, 含

과 독음과 의미가 상통하다 할 수 있으므로 동원관계라 볼 수 있다. 

5) 從欠聲

從欠聲의 문자 중에도 含과 동원관계인 문자가 있다. ≪설문≫ 欠部

에 “欠, 張口气悟也. 象气從儿上出之形”이라 하였다. 이는 입을 벌려 기

를 배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품’을 뜻한다. 이 역시 의미상 含과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從欠聲의 문자 중에는 含과 동원관계가 있는 문

자가 있는데, 이 역시 성부의 체환 현상에 의한 것이다. 欠은 去劒切로 

溪紐 8부의 문자이다. 이는 含과는 성모와 운모가 상근하므로 서로 통

할 수 있다.

坎

≪설문≫ 土部에 “坎, 陷也. 從土, 欠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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坎은 ‘함정’, ‘웅덩이’의 뜻이다. 위의 從臽聲에서 설명했듯이 臽이 含

과 동원관계이므로 坎 역시 含과 동원관계가 될 수 있다. ≪설문≫도 

“坎, 陷也”라 하여 동원관계임을 언급하였고, ≪玉篇ㆍ土部≫에도 “埳, 

同坎”이라 하였다. 埳이 坎의 이체자인 것으로 두 문자의 동원의 관계

를 증명할 수 있다. ≪莊子ㆍ秋水≫에 “埳井之䵷”라 하여 坎字 대신 埳

字를 써서 웅덩이의 뜻을 나타내었다. 欠聲과 臽聲이 통하므로 含과도 

통할 수 있다.

Ⅲ. 結 言

漢字 중 독음이 같거나 유사한 문자 사이에는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의미상의 유사성도 갖는다. 이것이 同源字의 이론적 기초이

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론적 기초에 근거하여 ‘물다’, ‘담다’, ‘머금다’, 

‘채우다’는 등의 의미로 상용되는 문자인 ‘含’자를 중심으로 橫的으로는 

同音이나 雙聲, 疊韻 관계에 있는 甘, 銜, 猒, 函, 臽, 監字들과 縱的으

로는 이들을 성부로 갖는 문자, 그리고 從兼聲, 從覃聲, 從咸聲, 從炎聲, 

從欠聲의 문자 중 몇 개의 동원자를 찾아 그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행위의 도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含과 甘, 銜은 ‘입 안에’, 猒은 

‘뱃속에’, 函과 監은 ‘상자나 그릇에’ 臽은 ‘웅덩이에’ 담는다 이다. 또 

이를 행위의 대상으로 보면, 含과 甘, 猒은 ‘음식물을’, 銜은 ‘재갈을’, 

函은 ‘화살을’, 監은 ‘물을’, 臽은 ‘사냥감을’ 담거나 가둔다 이다. 이들의 

출발점에서의 의미는 도구와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나지만, 

독음뿐만 아니라 의미상 서로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앞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을 횡적인 관계로 보아 1차 동원자라는 틀 

속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성부를 중심으로 

행위의 대상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형부와 결합하여 종적인 관계로 형성

자를 만들어 제2차 동원자 그룹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이 본고에서 예를 들어 동원관계를 설명한 從某聲의 동원 형성자 

그룹이다. 

 

  含 : 琀, 莟, 筨, 浛, 鋡, 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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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甘 : 箝, 拑, 鉗, 紺, 坩, 詌, 咁

  函 : 涵, 菡 

  銜 : 

  臽 : 啗, 䐄, 窞, 惂, 淊, 陷, 萏, 餡, 埳

  籃 : 檻, 嚂, 濫, 㜮 

  猒(厭) : 饜 

이외에 또 하나의 유형은 ‘기타’ 부분에서 설명한 것이다. 이는 성부 

자체는 동원관계가 없으나, 성부가 含이나 含의 동원자와 체환되어 동

원관계를 갖게 된 것으로 從兼聲의 嗛, 從覃聲의 嘾, 從咸聲의 椷과 鹹, 

從炎聲의 啖, 從欠聲의 坎 등의 예가 있다. 

예를 든 문자들은 서로 同音이거나 쌍성, 첩운 등의 近似音의 관계에 

있으면서 의미 또한 유사성과 공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통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문자들은 모두 含字를 중심으로 일

단의 동원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만약 위의 40 여개의 

문자를 개별적으로 익힌다면 기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공통의를 

중심으로 형부와 성부를 바탕으로 동원자의 횡적, 종적인 관계로 학습

을 한다면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모든 문자를 다 동원관계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문자는 

성부의 표의기능이 잘 드러나지 않아 동원관계를  밝히기 힘든 것도 있

다. 그러나 앞으로 가능한 보다 많은 자료의 활용과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동원자를 찾아내어 그룹화 하는 작업은 향후 문자학 연구와 한자

의 교수ㆍ학습에 있어 공헌하는 바가 자못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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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一般來說音義相近,或音近義同,或音同義近的文字,叫作同源字。同

源字之間,字音與字義上具有同樣或類似來源的關係。同源字的硏究是一種

把各各隔開的文字以字音與字義上的關係察明它們之間的語源與連繫性的作

業,這對今後的文字學硏究與漢字敎學,會有不少貢獻。

本論文從這一思路出發,以有‘銜含’之意的‘含’字爲中心,要證明跟‘含’字

是否有同源關係。≪說文解字≫口部說 “含,嗛也.從口,今聲”,就是口中

含有某種東西的意思,從這兒就有‘銜含’之意。漢字當中跟‘含’字有字音與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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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上同源關係的字。例如,

含 :琀,莟,筨,浛,鋡,唅

甘 :箝,拑,鉗,紺,坩,詌,咁

函 :涵,菡

銜 :

臽 :啗,䐄,窞,惂,淊,陷,萏,餡,埳

籃 :檻,嚂,濫,㜮

猒(厭):饜

此外還有聲符本身沒有同源關係,通過聲符替換,後來變爲同源字的。

例如,從兼聲的嗛,從覃聲的嘾,從咸聲的椷和鹹,從炎聲的啖,從欠聲的坎

等。這些文字音韻上均有同音,或雙聲疊韻關係,同時意義上亦有類似性或

共通性。

關鍵詞 : 含   同源字   同音   雙聲疊韻   聲符替換   通用


